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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 Mirada Regional Park - 라미라다

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

사진=타운뉴스

식구들과 함께 걸으며 잠시 휴식을 취

하기 좋은 공원이다. 주차 공간도 여러 

곳에 있어 공원의 동쪽과 서쪽, 어느 쪽

을 택해도 여유가 있다. 단, 부활절이나 

독립기념일 등의 행사가 있을 때는 근처

의 주택가에 세울 때도 있다. 

공원은 약 100에이커에 달하며 로스

엔젤레스 카운티에서 관리하고 있다. 전

체적으로 설계가 잘 된 아름다운 공원

이다. 평평한 잔디들이 펼쳐지는가 하면 

약간의 비탈도 있다. 어린이 놀이터도 세 

곳에 있는데 두 곳은 공원의 가장 높은 

곳에 위치해 있으며 거의 같은 장소에 

붙어 있다. 다른 한 곳은 조금 떨어진 곳

에 있다. 연령이나 아이들의 운동 수준

에 맞춰 놀이터를 택해 놀게 할 수 있다. 

경기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소프트볼 

경기장이 네 곳이나 있으며, 테니스 코

트, 핸드볼 코트도 있다. 바비큐 그릴도 

여러 곳에 펼쳐져 있다. 호수에서는 낚

시를 할 수도 있다. 호수 한가운데 작은 

섬의 팜트리가 이 공원의 상징이라고 할 

수 있다.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는 불꽃

놀이, 부활절에는 에그 헌터 행사가 열리

기도 한다. 이 공원에는 18홀짜리 디스

크 골프장이 있다. 때문에 조심해야 한

다. 잔디밭을 걷다 보면 가끔 하늘에서 

디스크가 떨어지거나 날아다니기 때문

이다. 물론 디스크 골프는 제한된 지역

에서만 하게 되어 있어 비교적 안전한 편

이지만 산책하다가 플레이하는 곳을 지

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기를 권한다. 

공원은 Alicante Road와 Adelfa Drive가 

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다. 

공원 옆에 라미라다시에서 운영하는 

물놀이 공원이 있어 더운 날에는 물놀

이를 해도 좋다. 2007년에 문을 연 물놀

이 공원은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 연령에 

맞는 수영교실을 운영하기도 한다. 필자

의 두 아이들도 어린 시절 이곳에서 수

영을 배웠다.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을 

위한 수영교실도 있으니 상세한 내용을 

알고 싶은 분은 문의 바란다. 수영뿐만 

아니라 가족들이 물놀이를 함께 즐길 

수 있도록 각종 물놀이 시설들이 완비

되어 있다. 

■ La Mirada Regional Park

  문의 전화: 1(800) 404-5888

  3701 Adelfa Dr, La Mirada, CA 90638

■ 물놀이 공원 Splash!: (562) 902-3191

  La Mirada Regional Aquatics Center

  13806 La Mirada Boulevard

 얼리 지원에서 디퍼를 받았다면

매년 이맘때면 얼리에 지원한 학생들

은 합격, 디퍼, 불합격 가운데 하나의 

통보를 받는다.

문제는 디퍼(Deferred)다. 디퍼는 결정 

유예, 즉 정시지원으로 넘겨서 다시 한 

번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. 그런 까닭

에 정말로 가고 싶은 대학에 얼리 지원

을 한 학생이라면 실망스럽지 않을 수 

없다. 하지만 실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

다. 정시 전형이 있기 때문이다. 정시 전

형에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

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. 비록 얼리

에서 디퍼를 받았더라도 다시 한 번 합

격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부족함을 보

강해야 한다. 

 

얼리 지원 학생 수는 해마다 크게 늘

고 있다. 지난해 하버드에 얼리로 지원

한 학생 수는 전년에 비해 4% 늘었고, 

프린스턴은 10%나 증가했다. 노스웨스

턴은 12%, MIT는 19%나 늘었다. 이처

럼 해가 갈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얼리

로 몰리면서 얼리 전형에서 합격할 수 

있는 가능성을 점점 줄고 있다. 당연히 

불합격되거나 디퍼를 받는 학생들의 

수는 늘어나고 있다.

디퍼는 각 대학의 입학사정위원회가 

해당 학생이 충분히 경쟁적이지 못하

다고 판단하지만 불합격시키기에는 아

까운 학생들에게 내리는 조치이다. 레

귤러 디시전 지원자들과 함께 한 번 더 

전형을 해 보겠다는 뜻이다.

그러므로 디퍼를 받은 학생은 자신

의 정보를 보강해 경쟁력이 있다는 것

을 대학 측에 보여주면 레귤러에서 합

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. 불안해 할 필

요는 없다. 정시에서는 합격할 수 있다

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차근차근 대응

을 하면 된다. 학업과 관련된 사항을 

보강하든지 특별활동 사항을 보충하

든지 대학측에 더 보여줄 것을 마련해

야 한다. 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놓

고 있으면 십중팔구는 불합격될 가능

성이 많다.

주의할 점은  대학이 무엇을 요구하는

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. 

만일 대학 측이 명시적으로 어떤 추가

적인 정보도 보내지 말라고 밝히고 있

다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.

디퍼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 

정시에 대비해야 한다.

■ 여전히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인가?

만일 디퍼를 받은 대학이 priority1이 

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리면 된다. 그러

나 그렇지 않고 첫 번째 선택이고 그 맘

이 변치 않았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

신이 경쟁력이 있는 학생임을 어필하라.

■ 대학이 요구하는 것을 찾아서 보여

줘라

몇몇 대학들은 디퍼 학생들에게 특별

한 정보를 요구한다. 즉 새로운 성적이

나 SAT 성적이다. 아마 얼리를 넣은 학

생은 10월까지 받은 SAT 성적을 보냈

을 것이다. 11, 12월 시험에서 월등한 성

적을 냈다면 이것을 보내라. 1학기 말 

성적에서 매우 좋은 기록이 나왔다면 

이 역시 보내라.  또 어떤 대학들은 추

천서와 업데이트 된 특별활동 기록들

을 보내라고 한다. 

대학이 어떤 이유로 보충 자료를 요구

하는 것인지 잘 파악해 거기에 맞는 준

비를 철저히 해야 정시 합격의 가능성

은 높아진다.

▲ Pomona College Carnegie Building 전경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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